저혈당증

제가 병원에 있을때에 가끔씩 힘이 아주 없고 축늘어져있는 강아지들이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특히나 작고 어린강아지가  이런 문제로 많이 오는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강아지의 대부분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이런 저혈당증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는 이 저혈당증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증은 혈당이 정상수치보다 훨씬 내려가면은 생길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혈당증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 또는 심한 운동을 했을때 저혈당증에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혈당증은 조그만한 가정견종에 아주 흔히 볼수있는 증상입니다. 저혈당증의 증상은 떨거나 평소보다 조용하고 힘이 없거나 몹시 졸려워 하거나 체온이 낮고 또 나이가 든 강아지들에게는 기절하는 증상도 보일수 있습니다. 

저혈당증의 치료는 글루코스를 정맥주사로 맞는것입니다.  이 글루코스가 혈당이 내려간것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주사를 정맥주사로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맥주사를 맞는다면 회복은 상당히 빠릅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저혈당증 증상을 보인다면 집에서 하실수 있는 치료방법으로는 강아지 몸무게 5lbs마다 2~3cc정도에 꿀,설탕물 또는 Karo syrup등을 먹이시면 되고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운동을 시키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저혈당증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저혈당증의 예방방법으로는 평소에 강아지가 음식을 잘 섭취하는지 감시하시고 만약에 가정견이면서 조그만한 강아지라면 하루마다 꿀이나 Karo syrup을 조금씩 주시면 저혈당증을 예방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용 음식을 꼭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눈여겨서 보셔야 할점들은 구토증상이나 설사를 하는지여부를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작증상이 계속 되거나 더욱더 심해지고, 발작증상이 스트레스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평소보다 많이 배출하고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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